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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진흥청, 봄철 야외 영농부산물 소각 자제 당부
- 익충 서식 비중 높은 논두렁 … 야외 소각 해충방제 효과 없어 

- 논·밭두렁 소각 자제, 파쇄지원단 도움받아 영농부산물 처리해야

 농촌진흥청(청장 조재호)은 봄철 영농시기를 앞두고 논·밭두렁에 불을 놓

거나 야외에서 영농부산물을 소각하지 않도록 영농현장의 적극적 참여와 

협조를 당부했다.

 관행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논·밭두렁 태우기는 실제 해충방제 효과는 거의 

없고, 화재나 인명 피해로 이어질 위험이 크므로 자제해야 한다. 

 농촌진흥청이 지난 2020~2021년 충남, 전북, 경북 농업기술원과 공동으로 

논두렁에서 월동하는 곤충 종류와 밀도를 조사한 결과를 보면 애멸구류, 

응애류 등 해충은 5~17% 수준으로 낮았다. 반면 거미류, 기생벌류, 반날

개류 등 농사에 도움이 되는 익충 비율은 80~97%로 높게 나타났다. 

 논두렁 소각 이후에는 논과 논두렁에 서식하는 익충 밀도는 크게 줄었으며, 

4주 후에도 거의 회복하지 못했다.

 또한, 벼 생육기(5월 하순~10월 중하순) 해충밀도를 점검한 결과, 소각한 

논과 소각하지 않은 논 모두에서 해충 발생과 피해가 적어 소각에 따른 

해충방제 효과는 미비했다. 



 아울러 고춧대, 깻대 등 생물성 자원을 소각하면 이산화탄소, 메탄, 아산

화질소와 같은 대기 오염물질이 배출되고 산불 발생 위험이 크므로 파쇄를 

적극 권장하고 있다. 

 농촌진흥청은 행정안전부, 산림청, 농협 등과 함께 전국 139개 시군 영농

부산물 파쇄지원단* 운영을 지원하고 있다. 파쇄지원단은 산림과 가까운 

지역, 고령 농업인 다수 거주 마을 등을 방문해 영농부산물 수거와 파쇄 

작업을 돕고, 야외 소각 자제를 당부하는 대면 홍보를 벌이고 있다. 

 * 파쇄지원단은 11~12월, 1~5월에 중점 운영하며 품목, 지역 여건 등을 고려해 탄력

적으로 운영

 

 영농부산물 파쇄 서비스는 관내 농업기술센터나 농지 소재지 동 주민센

터, 읍면 사무소에 신청해 이용할 수 있다. 

 농촌진흥청 재해대응과 채의석 과장은 “봄철 영농 활동을 앞두고 본격적

으로 농경지 정비와 영농부산물 처리가 이뤄지고 있다.”라며 “영농부산물은 

반드시 파쇄지원단의 도움을 받아 처리하고, 논·밭두렁 태우기는 자제해 미

세먼지 발생 저감과 산불 예방에 동참해 달라.”라고 말했다. 

붙임. 관련 사진

담당 부서 농촌지원국 책임자 과  장 채의석 (063-238-1040)

<총괄> 재해대응과 담당자 지도관 박승무 (063-238-1051)

담당 부서 기획조정관실 책임자     과  장 이한범 (063-238-0580)

<공동> 고객지원담당관실 담당자 연구사 김광호 (063-238-05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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흡입기를 이용해 논두렁에 있는 곤충 종류 및 

밀도를 조사하는 모습

포집된 곤충을 분류하는 모습

소각은 이산화탄소, 메탄, 아산화질소와 같은 대기 

오염물질 배출과 산불 발생 위험을 높인다. 

논두렁 소각으로 인한 산불 및 화재 예방을 위해 

소방대원이 불을 끄고 있는 모습

이달 7일 전북 진안군농업기술센터에서 영농부산물 
파쇄지원단 발대식 및 캠페인 행사가 열렸다. 

*농촌진흥청장(오른쪽 다섯 번째)

조재호 농촌진흥청장(왼쪽)이 영농부산물 파쇄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